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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노동뉴스 12일자,「한국개발연구원 노사 5년째 

단협 체결하지 못한 까닭」제하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매일노동뉴스는 12일자 ｢한국개발연구원 노사 5년째 단협 체결하지 

못한 까닭｣ 제하 기사에서,

○ “한국개발연구원(이하 ‘KDI’) 노사가 노조 설립 5년이 되도록 단체

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”면서, “사측이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

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”, “교섭내용을 공식기록으로 남기는 

것조차 거부하는 등 전형적인 나쁜 사용자 모습을 보였다”는 공공

노련(이하 ‘연맹’) 관계자의 말과 “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”는 

KDI 노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

<KDI 입장>

□ KDI 노사가 5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타임

오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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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KDI 노조는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나, 노조의 단체협약(안) 제안 

및 단체교섭 요구는 2018년 7월에 이르러서야 시작하였음.

○ 연맹과 KDI노조는 법정최고시간의 타임오프*를 (단체협약 전체내용 

교섭 이전에) 선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, KDI는 타임오프에 대해 단

체협약의 한 조항으로 교섭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여할 것이라는 

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.

* 노조간부 근무시간면제

○ KDI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섭해

왔고, 향후에도 집중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(안) 전체 내용에 대한 

신속한 검토 및 단체협약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임.

□ 또한 “교섭내용을 공식기록으로 남기는 것조차 거부하는 등 전형적인 

나쁜 사용자 모습을 보였다”는 내용은 사실 왜곡과 명예 훼손에 해당함.

○ KDI는 지금까지 교섭내용을 녹취하고 공식회의록으로 남겨서 노사 

양측이 그 내용에 대해 수정 및 확인을 진행해 왔음.

□ KDI는 2018년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

체크오프*를 시행하여 노동조합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최대한 

지원해 왔는 바, “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”는 것은 전혀 

사실과 다름.

*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비를 노

동조합에 건네는 제도

□ KDI는 연맹이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

KDI 노조 측과는 집중 실무교섭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

오고 있음.


